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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기술동향 

한 신 호1) 

1. 개요 및 특성 

일반적으로 화학산업은 <그림 1>과 같이 일반화학산업과 정밀화학산업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반화학산업은 대량생산체제를 갖
추는 장치위주로 구성된 산업군으로 석유화학, 비료, 산·알칼리 , 고무 제지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단위 장치가 필요하므로 많

은 자본이 초기에 투자되며, 또한 대량생산을 위하여 대규모의 자원이 소요되는 산업군이다. 이에 반하여 정밀화학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특성을 갖는 산업군으로 의약, 농약, 염·안료, 도료 및 

<그림 1> 화학산업의 분류

잉크, 접착제, 계면활성제, 향료 및 화장품, 촉매, 사진감광용 재료 및 약품, 전자공업용 재료 및 약품, 기능성 고분자 재료, 기능성 
무기재료, 첨가제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밀화학을 분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분류체
계'를 보면 <표 1>과 같이 정밀화학은 소재·공정 분야에서 정밀화학소재로 분류되어 생리활동 기능소재, 기능성 무기재료, 특수

기능소재 등을 포함한다. 

의약, 농약, 향료, 화장품 등이 생리활성 기능소재로 분류되어 있다. 기능성 무기재료에는 성형 및 소결재료, 정밀가공 재료, 사진
감광재료와 전자기성, 광기능성, 투광성, 열기능성 등의 기능을 가진 고기능성 재료 등이 속한다. 또한 특수 기능소재는 촉매, 접
착제, 윤활유, 계면활성제, 염료·안료·도료 등으로 대표된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30년사'에서 정밀화학산업기술을 물질·재료계 과학기술의 주류를 형성하는 첨단산업기술의 

핵심기술로 보고 다음과 같은 물질·재료 및 공정의 3대 기술분야로 구분하였다. 

- 물질기술(기능성 물질): 생리활성 기능물질(농약, 의약품 등), 기능성 색소물질(염료, 안료 등), 기타 기능성 물질(계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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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첨가제 등) 

- 재료기술(기능성 화학재료): 기능성 고분자 재료, 기능성 무기정밀재료 

<표 1> 정밀화학의 기술 분류

- 촉매·공정기술: 촉매·공정기술은 연구개발결과를 상용화 생산하는 정밀화학공업의 최종마감 기술 

이에 따라 정밀화학공업의 기술개발분야도 다음과 같은 3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 신 기술개발(신물질, 신화학재료, 신촉매·공정기술) 

- 산업현안기술개발(이미 해외생산이 되고 있는 물질, 재료의 국산화 개발) 

- 연구기반기술(안정성, 스크리닝, 화학물질재료의 시험, 평가기술) 

이외에도 생산 규모, 부가가치, 제품 성능의 차별정도에 따라 4개 분야로 분류된 <그림 2>Kline의 화학산업 제품분류와 부가가
치관계에 의하면 정밀화학 제품(fine & specialty chemicals)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 의약과 농약 등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3-005.HTM (2 / 9)2006-05-09 오후 1:57:1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3-0045-01.GIF


과학기술정책Vol.8 No.3 005

을 포함하는 fine chemicals은 제품과 성능에서 차별정도가 낮고 합성기술을 요소기술로 하여 소량씩 생산된 순수화합물의 상태
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 계면활성제, 도료, 각종 첨가제 등으로 대표되는 specialty chemicals은 fine 
chemicals과 같이 소량씩 생산되나, 제품과 성능에서 높은 차별정도를 나타내고 배합기술을 위주로 생산된 완제품 및 복합물질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반화학제품에 포함되는 석유화학 중간체, 산·알칼리 등 기초화학원료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 등은

<그림 2>의 분류에서 commodities와 pseudo commodities은 모두 대량생산되는 제품들이나, 제품과 성능에서 차별정도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정밀화학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밀화학산업은 주로 일반화학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의 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이며, 소량다품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형 
산업이다. 또, 정밀화학은 다용도의 특수 기능성, 꾸준한 성능향상과 용도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연구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및 연구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그림 2> Kline의 화학산업 제품 분류와 부가가치 관계

있다. 이외에도 정밀화학제품은 다단계 공정으로 제조되는 반면, 기술간의 유사성이 적을 뿐 아니라 기술을 모방하기가 힘들어 기
술축적이 없이는 기술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두뇌의존형 산업이다. 

특히, 정밀화학의 핵심인 신물질 및 신기능창출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합성, 배합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 제조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학산업은 석유화학, 비료, 시멘트 등과 같이 장치위주의 대형화학산업이고 제품의 life cycle
이 길어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공정개선 차원에서 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정밀화학산업은 재료의 고성능화를 통해 고도의 
제조 및 가공공정을 거쳐 제품화되고 산업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능성 향상과 용도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화학산업이다. 

2. 국내의 발전 과정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화학산업중 첨단산업으로 구분되는 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밀화학산업의 일반적인 제조공정
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정밀화학제품의 제조공정은 4단계인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조기술, 
정밀화학 중간원료 제조기술, 정밀화학제품 원제 제조기술, 정밀화학 최종 완제품 제조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의 
관점에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연대별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 정밀화학산업 분야에서는 1950년대에 유화염료 및 항생물질의 일부가 선진국 기술제휴에 의해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1960
년대까지 정밀화학산업의 기초가되는 석유화학산업기술이 개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밀화학제품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와 정밀화학 중간원료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간단한 합성 가공, 희석, 배합, 포장 등의 단순한 물리적 가공을 하여 최종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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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61년에 있었던 정부의 의약완제품 수입억제 조치에 의하여 국내 의약산업 발전
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중의 하나인 원
제합성기술 부분에서 모방적 기술개발이 시작되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원제 생산기술이 확립되
었다. 그 결과 농약 부분은 약50%정도가 국산화되면서 수입대체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의약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도 강
화되면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수입대체 및 내수충족산업으로서 본격적인 생산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국내에서 모방개발된 정
밀화학산업과 연관된 공정기술과 정밀화학제품의 미국 및 동남아 등지에 수출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기술발전에 자극되어 선진
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 나라에 물질특허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자국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던 정밀화학제품 및 기술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모방에 의하여 국산화되었으나, 후반기에는 점차 모
방적 기술개발단계를 벗어나 자체적 신물질 창출개발의 단계로 접어들에 되었다. 특히, 정밀화학분야에 대기업의 참여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공정의 자체개발 등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형성된 시기이었다. 예로, 1980년에 분산염료의 생산을 개시하
였고,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 개발계획 중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정밀화학산업이 연구개발의 한분야로 
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도입의 압력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봉착되어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추
진되어 오던 정밀화학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고 하나로 체계화하려는 노력과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발족시켰다. 이외에도 1986년에는 신약연구조합과 촉매연구조합도 결성하여 발족되었다. 한
편으로는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어 관련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정밀화학산업의 연구개발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정밀화학산업의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1988년에는 첨단산업으로 지정 육성해 가려는 노력과 신물질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80년에 구축된 신물질 창출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에서 G7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신물질 창출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의약과 신농약을 중심으로 한 신물질을 합성 및 연구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수준에 가까운 신물질 창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창출된 신물질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연관되어 국내에서 개발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의·농약 부문의 생리활성 신물질 합성기술의 계약 실적이 많이 있었

다.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퀴놀론 항생제, 비마약성 진통제, 고혈압 치료제, 배추 살충제, 밀밭 제초제(이상 한국화학연구소), 세파
계 항생제, 백금 항암제(이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국내 기업체 연구소에서 개발한 퀴놀론 항생제와 약물전달체계화 등이 국내
외의 기업에 기술 이전되어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차세대 항생제 신물질인 설박탐과 신물질 항궤양제도 국내의 기업연
구소에서 개발하여 기술수출 추진중이며, 간암치료제도 국내 기업에서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화학연구소에서는 기능성 무기
정밀재료인 다결정 실리콘 제조기술을 독일에 수출하였고, 제지분야 탈묵공정의 개선기술인 효소탈묵기술을 미국의 벤처회사와 
국제공동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이 있었다. 

3.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정밀화학산업은 일반화학산업에 비하여 자원과 자본의 소요량이 적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과 창의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부가
가치 창출산업으로 소규모 생산으로도 기업화가 가능하다. 또한 1 Kg당 천∼만 달러의 고가제품을 생산 및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이 많아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유망산업이나, 아직까지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 특히 정
밀화학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체와 원제중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술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일부 직접 및 합작투자에 의해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었다. 한편으로 선진국간에는 제품차별화를 통한 수평적 분업체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세계의 화학산업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 체계의 석유 화학사업에서 소량 다품종 위주의 정
밀화학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환경보존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었다. 화학산업에서 정밀화학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특히 선진국인 스위스 90%, 독일 70%, 미국 50% 등으로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화학산업중 정밀화학산업이 단
지 3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과 1995년에 정밀화학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의 경우 3.9%와 3.3%, 부가가
치는 4.8%와 3.9% 수준을 나타내어 각각 전년도에 비해 생산은 0.1%와 0.6%, 부가가치는 0.3%와 0.9%씩 오히려 감소하였고, 
화학공업에 대비한 비율도 낮아져 생산이 1994년 29.9%, 1995년 25.1%, 부가가치가 1994년 35.1%, 1995년 29.2%를 차지
하였다. 한편, 정밀화학공업의 사업체수는 1993년에 1,437개에서 1994년에 1,466개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1,533개로 

<표 2> 제조업, 화학공업 및 정밀화학분야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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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67개 사업체가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종업원 수는 1993년 81,054명, 1994년 81,955명
과 1995년 79,601명으로 1994년에는 901명 가량 약간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2,354명씩이나 감소하였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국내 정밀화학이 화학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의 구조가 선진국형, 즉 부가
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의 정밀화학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도의 기술을 필요
로 하는 중간체와 원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의 선진국 종속형인 수직적 분업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입 동향을 나타낸 <표 3>을 보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수출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수
입부분은 199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996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의 경제발전과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밀화학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96년에 수입부분에서 약간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개선된 것은 국내 정
밀화학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
역수지적자가 30억 4,200만 달러에 달해 1996년도 전체 무역수지적자 206억 달러 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도 전체 화학산업 무역적자 43억 달러의 70%에 해당한다. 이 자료로부터 국내 화학산업의 구조가 기술집약도와 부가가
치가 높은 정밀화학산업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산업의 핵심이 되는 원료 및 부자재
인 정밀화학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학산업에서 핵심부분은 선진국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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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제품별로 수출입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이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적자의 폭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러
나, <표 4>에서 접착제와 기타로 구분된 부문은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도 접착
제와 기타 부문은 감소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조제윤활유, 효소,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제, 혼합용제, 촉매, 전자공업용 화합
물 일부, 각종 첨가제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품군과 접착제 부문의 수입이 감소하여 일단 정밀화학제품
의 무역적자가 1996년에는 1995년에 대비하여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약간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정밀화학제품 전체를 보면 
아직 선진국에 의존도가 높다. 

특히 <표 3>은 통계청의 무역통계연보에 근거하여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이나, 구분된 항목들로 
국내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모든 정밀화학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전자공업용 재료 및 약품, 기능성 고분자와 식품용 첨가제, 일부 고분자 첨가제 등의 각종 첨가제 등은 이 통계자료에 속하지 않았
다. 따라서 광범위의 정밀화학 연관제품에 의한 무역수지적자의 폭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내의 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산업의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선진국 의존형이
다. 즉,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의 규모는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산업의 핵심요소기술과 제품은 선진국에 의존도
가 높은 상황이다. 

4. 국내외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 

과거 화학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근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고자 최근에는 화학관련 산업의 전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표 3> 정밀화학제품 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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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을 대비하면서 더욱더 화학산업은 환경을 생각하며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화학분야의 많은 부분이 환경산업과 관계가 밀접하
다. 이와같은 경향에 의하여 산업별 분류에서 화학산업중 일반화학산업으로 구분되는 분야는 과거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하
여 단지 핵심기술(설계, 건설감리, 플랜트 시공 및 화학기계 기술), 단위공정기술(공정제어 및 단위조작 기술)과 품질관리기술 등
이 필요하였으나, 근래에는 환경보호기술도 강조가 되어 환경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기술이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는 것
이 세계적 추세이다. 또한 일반화학제품은 life cycle이 길어 이 분야에서는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공정개선 차원에서 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밀화학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제품의 ilfe cycle이 짧은 화학산업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신
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편으로는 정밀화학산업도 일반화학산업과 같이 최근에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제
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할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과 생산공정기술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
다. 이에 연관하여 정밀화학산업의 국제기술개발 동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순도의 제품이 요구되는 생리활성 기능물질인 의약 및 농약 부문에서는 1992년 5월 미국의 FDA가 미래의 의약품 개발에 있어
서 단일 이성질체 의약품 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선진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
다. 1993년도에 세계적으로 판매된 1850종의 천연 및 합성의약품에서 절반 이상이 광학활성 의약품이고, 또 이중 절반 이상이 
단일 이성질체로 시판되었다. 이러한 단일 이성질체의 매출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광학활성의약품
의 세계시장 규모가 729억 달러로 1995년 대비 2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동향에 따라 선진각국의 기업 및 연구소들
은 광학활성 화합물의 제조기술(chirotechnology)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1995년 광학활성 화합
물의 제조기술을 국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향료 부분에서 선진국은 head space법, GC-MSD, 광학활성 column을 이용한 향료의 핵심물질 분석, 미량분석기술의 발달로 분
석법의 고도화 및 biotechnology를 통해 향료 분야에서 know-how라고 할 수 있는 특수향료를 개발 자체적으로 사용하므로써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원료의 개발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중요하다. 최근에 소비자들 사이의 'green'붐
과 함께 자연성 제품의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식물추출물이나 키틴, 키토산, 카로티노이드 등의 해조추출물, bovine 
serun albumin, collagen, keratin 등의 동물추출물, 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한 히아루론산, SOD(super oxide demutase) 등의 
새로운 원료가 개발되었다. 또한 화장품의 제품개발에서는 유효성, 안정성 및 기능성이 높은 것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
성 원료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encapsulation, 노화지연을 위한 anti-aging 및 anti-wrinkle 제품, photoaging을 막기 위한 
UV 차단제품, 여드름, 기미, 주근깨 방지를 위한 cosmeceutical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신소재 분체함유로 메이컵 강화기능 및 화
장지 속성이 우수한 제품이나 피부보호나 피부활성화로 피부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피부보호개념의 메이컵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감광 재료 분야에서는 기존 시판되고 있는 천연색 재료, 의료용, 인쇄용, 전자사진용 등의 제품 원가를 줄이고 급속영상을 얻
을 수 있는 신제품이 개발되었다. 예로 천연색 영상재료의 경우 사진유제의 두께를 박막으로 동시 도포하여 급속처리하는 기술과 
의료용 부문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체의 부위별로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또한, 전자산업의 발전
과 함께 이에 접목되는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있어 선진 기업인 Kodak, Fuji, Agfa, Konica 등은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
를 투자하고 있다. 

염료분야에서는 외국의 BASF, ICI, Ciba-Geigy, Sandoz, 住友化學, 日本火藥등 선진염료제조업체에서는 그간 환경 규제에 대
응하여 무공해 내지는 저공해의 환경친화적인 염료개발에 노력하여 상당한 부분을 산업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차원에서 저오염 염료 개발뿐만 아니라 염색폐수의 탈색 방법, 염색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염색법으
로 전처리에서부터 가공까지 조제와 염료 및 공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eco label 부착에 대비하여 인체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공해 염료 부문에서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촉매분야도 근래 환경에 관한 관심의 고조되면서 환경관련 촉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해물질 제거 촉매나 환경
진화공정용 촉매의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석유자원의 고갈에 관한 우려로 인해 대체원료, 대체에너지에 관한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계면활성제와 각종 첨가제들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체에 무자극·무독성이면서 고기능성

의 제품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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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과 연관된 정밀공정기술 부문도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기술을 물리 및 생물기술 등과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정
밀공정 기술로 발전시키며, 자연 생태학적 무오염화에 대한 세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조화형 공정기술개발에 집중하
고 있다. 또한 제품개발을 위하여 분자설계 및 조합화학을 이용한 논리적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공정은 정밀공정과 융합기
술 등을 통한 복합 형태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체계를 살펴보면 세계의 선진기업들은 분야별 전문화에 의한 일류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 예로, 정밀화학제품중 생
리활성 기능물질 부문에서는 <표 4>와 같이 세계의 주요 의·농약 기업들이 합병하여 전문화 및 거대화에 의한 연구투자의 확대

를 통하여 전세계시장을 독점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Merck, Glaxo, Roche 등 대표적 기업이 전세계 시장의 35%이
상 점유하고 있다. 다른 기능성 물질 부문도 선진국의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중심되어 신규고기능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
요의 고급화 추세에 의해 계속적인 신장세를 유지하며, 원가 경쟁력이 없고 환경오염 문제가 큰 제품은 개발도상국에 생산설비를 
이전 및 합작 생산으로 수직적인 분업체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세계의 각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학산업의 발전, 특히 정밀화학산업의 

<표 4> 세계 주요의·농약 기업의 합병 현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최근에 Technology Vision 2020: The U.S. Chemical 
Industry'라는 제목으로 미국 화학산업의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의 주된 내용은 정밀화학기
술의 미래지향적인 요소기술들인 화학반응기술, 촉매반응시스템, 다기능 재료, 원료대체 기술, 고도입체분자 기술 등의 개발과 정
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통산성에서 '차세대 화학프로세스기술개발(Simple Chemistry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촉매개발 기반 프로세스혁신기술, 환경 보전형 산업기술 개발, 분리 기술과 반응 결합 프로세
스혁신기술, 고도에너지절약형 생산시스템 설계 등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유럽은 '4th Framework Program'에서 정밀
화학과 관련된 기술로 환경, biotechnology와 복합기능반응기술 및 정밀 제어기술 등에 관하여 본격적인 연구체제를 갖추어 집중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biotechnology는 인간게놈
연구 및 세포나 분자과정의 학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biotechnology는 중소
기업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정밀화학 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보, CFC대체물질 개발사업, G7신의
약·신농약 개발사업이 대체로 단기성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기적인 기초원천연구를 위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

다. G7 신의약·신농약 개발사업에서는 6년간('92∼'97) 총 1,578억 원이 투자되어 3건의 제품개발 성공과 4건의 상품화 후보물

질 도출 및 9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실시하고, 대기업 계열의 제약업체에서 신약관련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100대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는 4.27%로 세계 100대 제약업체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의 15%에 크게 뒤지고 있다. 또한 기
능성 화학물질 및 정밀화학공정은 일부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개발 투자는 꺼리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정
밀화학공정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차원보다는 능숙한 조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연구개발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따라 정밀화학산업의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정밀화학산업분야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원료 및 환경친화
적인 경제적 생산공정 기술과 생리활성 및 기능성 물질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차세대 정밀화학 및 핵심공정 기술개발사
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5. 향후 전망 및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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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 관련하여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 열린 정상회담이후 각종 국제 환경협약 증가·강화되어가고 있으며, ISO14000등

에 의해 화학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조화형 정밀화학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진기업이 중심이 되어 합병에 의한 전문화와 거대화에 의하여 각 분야에 집중적으로 막대한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이를 따라가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들은 국내 연구인력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선진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원
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독창적인 비교우위 기술의 확보가 어려워 기
술발전의 정체에 의한 화학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 

 

주석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화공학과 교수(tel: 0345-496-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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